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장 큰 바램을 생각해보세요. 사실,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몇 초 동안 개인적인 가장 큰 바램을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상상을 지금 해보세요. 오늘 누군가 만나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축하와 당신에 대한 동경을 상상해보세요. 바램을 크게 말하니 기분이 좋지요? 벌써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이 들고, 마치 당신의 일부가 된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바램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분 좋은 감정이 지금 실천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심리학 검사가 증명해 온 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바램을 말하는 것은 바램의 현실화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정과 작업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이 끝날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 것 입니다. 하지만 바램을 타인에게 말해 그들이 알아줄 때, 사회적 실제가 나타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성취를 위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친구들에게 바램을 말하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 지혜와는 반대됩니다, 그렇죠? -- 그래서 바램은 말하지 말아야합니다. 

자 이제 증명해봅시다. 
1926년, 사회 심리학 창시자 커트레빈은 "대체"라고 했습니다.
1933년 베라말러는 바램을 타인이 알아줄 때 이미 성취한 듯 느낌을 발견했습니다.
1982 피터 골피쳐는 이것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의 새로운 실험들이 논문에 실렸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4차례 다른 실험들을 거친 163명-- 모두가 그들의 개인적인 바램을 적었습니다. 그들 중 반은 바램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발표했고, 나머지 반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모두에게 바램을 이루기 위한 4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언제나 작업을 언제나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바램을 발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5분 동안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 후 물어보니,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한 이들은평균적으로 33분 후에 그만 두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물으니, 바램의 실현이 가까워졌다고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음, 여러분은 바램을 말하는 유혹을 참아야 됩니다. 사회적 인정이 주는 만족감을 미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함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엇가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bookmark: _GoBack]예를 들어, "난 정말로 마라톤을 완주할거야, 그래서 한 주에 5번 트레인할 필요가 있어,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엉덩이를 걷어차, 알았지?" 자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의 바램을 누군가에 말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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